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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전격 경질 된 조광래 전 축구대표팀 감독 후임으로 외국인 사령탑이 거론되고 있다. 황보관 기
술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적으로 외국인 감독을 좀 더 검토하고 선정 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파주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jun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차기 대표팀 사령탑
에 외국인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외국인 감독
이 대표팀을 지휘한 것은 2000년 거스 히딩크 감독
부터 2007년 8월 핌 베어벡 감독까지였다. 이후 허
정무, 조광래 등 한국인이 지휘봉을 잡았다. 3년4개
월 만에 다시 외국인 감독으로 선회한 것이다. 외국
인 감독 선임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짚어봤다.

뀫시간 필요한 선임 작업
대표팀은 내년 2월29일 쿠웨이트와 월드컵 아시

아지역 3차 예선 최종전을 치른다. 이 경기에서 무
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최종예선에 진출한다.
가능한 빨리 쿠웨이트전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하
지만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를 압축한 뒤 협상을 벌여야
한다. 최소 한달에서 길게는 두 달 이상 걸린다. 시
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독 선임 작업이 지체된다
면 쿠웨이트전 준비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뀫선수 파악의 어려움
한국축구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감

독이 사령탑에 오를 경우 선수 파악이 쉽지 않다.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경기를 통해 점검이
가능하겠지만 국내파들은 점검할 기회가 없다. K
리그 팀들은 내년 1월부터 전지훈련을 떠난다. 전
훈지를 방문한다고 해도 선수들의 제 기량을 파악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면 쿠웨이트전은 이
전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을 그대로 불러들이
고, 전임 감독 스타일대로 경기를 펼치는 상황이 연
출될 수 있다. 심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감독 교
체 효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뀫재정적인 압박
기술위의 발표대로 월드컵 본선 경험이 있는 외

국인 감독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연봉과 정착금 등
협회가 많은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팬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이름값 있는 명장이면 연봉만도 100만 달
러(약 12억원)를 훌쩍 넘는다. 협회는 조중연 회장
취임 이후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축구인 출
신 회장이 협회를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만들 수 있
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감독 영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
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 외국인 감독 선임 걸림돌은?
시간제약·선수파악어려워
쿠웨이트전 준비 언제하나

전격 경질된 조광래 전 감독의 후임으로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외국인 사령탑
영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13일 파주NFC
에서 열린 제8차 기술위원회가 끝난 뒤 황
보관 기술위원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외를 총망라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외
국인 감독을 좀 더 검토하고 선정 작업을 벌
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보 위원
장이 새 사령탑에게 필요하다고 여긴 조건
은 크게 4가지. ▲월드컵 본선 참가 경험 ▲
국가대표팀 지휘 경험 ▲한국 정서 이해 ▲
선수 장악력 등이다. 기술위원회 회의 결과
를 보고 받은 협회 수뇌부 역시 “우선적으
로 외국 감독을 영입하는 쪽에 비중을 둔다
는 기술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
장이다.

뀫열정과 조직력, 맞춤형 지도자는 아르헨티나
기술위의 언급은 없었지만 이미 황보 위

원장은 후보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진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현재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중간한 인물이면 안
된다. 무조건 이름값이 높은 명장이어야 한
다. 특급 감독을 모셔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도 “명성이 능사는 아
니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전혀
반박할 수 없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파도 대상이지만 그것은 외국인 감
독을 영입하지 못했을 때 물색 작업이 이뤄
질 공산이 크다. 작년 남아공월드컵이 끝난
뒤 공석이던 대표팀 벤치에 조 전 감독을 선
임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국내 사령탑들은
고사해왔다.

핵심 키워드는 열정과 조직력이다. 출신
국가로는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한국
은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운 플레이가 아닌,
조직적으로 풀어가는 축구를 구사했다. 조
직력에 맞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
도 남미, 특히 아르헨티나와 탄탄한 수비 조
직을 앞세운 이탈리아가 적합하다고 본다”
고 말했다.

이미 몇몇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헤라르
도 마르티노(49), 호세 페케르만(62), 카를
로스 비안키(62) 감독 등이 하마평에 오른
다. 모두 아르헨티나 국적이다. 특히 마르티
노와 페케르만 등은 기술위의 구상에도 포
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르티노 감독은 남아공월드컵 당시 파
라과이를 8강으로 이끈 명장. 올해 8월 파라
과이 지휘봉을 내려놓은 그는 나이도 젊은
데다 현재 직장이 없어 접촉이 비교적 수월
할 것으로 보인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아르헨티나 청소년대표팀을 이끈 뒤
2006독일월드컵에서는 성인 대표팀을 지휘
했던 페케르만도 아시아에서 명성이 자자하
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
리드 등을 이끈 비안키도 거론되는 가운데
아틀레티코 빌바오의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
도 고려 대상이다.

그밖에 이탈리아 후보군으로 세리에A A
C밀란 출신의 카를로스 안첼로티(50), 유벤

투스 출신 마르셀로 리피(63) 등이 있다.

뀫지한파는 어렵나?
협회는 선임 완료 시점을 이달 중이라고

밝혔지만 상황에 따라 해를 넘길 수 있다.
유럽과 남미 등지에 폭넓은 지인을 둔 해

외 축구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 시
장에서 한국축구가 나쁜 평가를 받는 건 아
니다. 심지어 몇몇 감독들은 직접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열린 자세를 보인다고 한다.
그는 “일본이 오카다 다케시 전 감독을 대
신해 알베르토 자케로니 감독을 대표팀에
앉힐 때 많은 감독들이 먼저 일본축구협회
(JFA)에 접촉을 해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한파는 어떨까. 일단 걸림돌
이 많다. 2002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히딩크(65) 전 감독도 물망에 오르나 이미
한국 축구는 ‘히딩크 추억 지우기’에 돌입한
상황. 한 번 성공한 곳에서 또 다른 도전은
히딩크 본인에게도 위태로울 수 있다. 또 F
C서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터키 출신의
세뇰 귀네슈(59) 감독 등도 접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시즌 중인 터키 리그 트라브
존스포르를 지휘하고 있어 당장 데려오는
건 위약금 등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
도 있다. 협회 고위 인사도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려면 직장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전했다. 파주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새 감독5조건

편집｜심승수 기자 sss@donga.com 트위터@simss23

기술위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 외국인 감독에 무게”…누가 유력한가
퉐팦 월드컵 본선 참가 경험
퉐팧 국가대표팀 지휘 경험
퉐팪 한국 정서 이해
퉐팫 선수 장악력
퉐팭 현재 직장이 없을 것

그러면누구?

헤라르도 마르티노
나이:49세
국적:아르헨티나
경력:2010 남아공월드컵
파라과이 8강 지휘, 현재
직장 없음

호세 페케르만
나이:62세
국적:아르헨티나
경력:1994∼2002년 아르
헨티나 청소년대표팀,
2006 독일월드컵 아르헨
감독, 현재 직장 없음

카를로스 비안키
나이:62세
국적:아르헨티나
경력:전 아틀레티코 마드
리드 감독, 전 보카 주니어
스 감독, 현재 직장 없음

꺛꺛오늘의 프로배구
깳 NH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14일>삼성화재 <대전충무> 현대캐피탈
오후5시, KBSN스포츠

꺛꺛오늘의 여자농구
깳신세계·이마트 2011-2012여자프로농구………<14일>삼성생명 <용인시실내> KDB생명
오후5시, SBS-ESPN

오늘의 경기 ……………………………………………………………<14일>
꺜배드민턴꺛 뀫2011 BWF 슈퍼시리즈마스터즈파이날(중국 류저우리닝체육관)꺜아이스하키 뀫2011 고교아이스하키리그 왕중왕전(목동아이스링크,오후2시10분)
깳결승전=경복고-중동고

<13일>

<13일>
꺛꺛오늘의 프로농구

깳 2011-2012 KB국민카드 프로농구 ……………<14일>전자랜드 <인천삼산실내> 모비스
오후7시, 데일리안TV

동부 <원주치악> 인삼공사
오후7시, MBC스포츠플러스, SPOTV

<13일>

<13일>

<13일> 경기결과 ……………………………………………………………<13일>
꺜핸드볼꺛꺛 뀫제 20회 세계 선수권대회(브라질 산토스)
깳16강=프랑스 26-23 스웨덴, 크로아티아 28-27 루마니아, 덴마크
23-22 일본, 브라질 35-22 코트디부아르꺜아이스하키 뀫2012 국제아이스하키연맹 월드 챔피언십 대회(우크라이나 도네츠크)
깳디비전2 1차전=우크라이나(1승) 3-2 한국(1패)<승부타>

꺜KDB생명13.6

꺜신세계 9.4

꺜신한은행 8.7

꺜삼성생명 7.6

꺜신한은행 6.7

꺜신정자

꺜허윤자

꺜강영숙

꺜김계령

꺜김단비

①

②

③

④

⑤

꺜삼성생명 7.2

꺜신세계 6.4

꺜신한은행 5.3

꺜KDB생명 4.9

꺜KB스타즈 4.5

꺜이미선

꺜김지윤

꺜최윤아

꺜이경은

꺜변연하

①

②

③

④

⑤

꺜신세계 19.7

꺜KB스타즈17.7

꺜신한은행 16.9

꺜신세계 16.7

꺜KB스타즈16.5

꺜김정은

꺜변연하

꺜강영숙

꺜김지윤

꺜정선민

①

②

③

④

⑤

선수 팀 리바운드선수 팀 도움선수 팀 득점 평균 리바운드평균 도움평균 득점깳부문별 중간순위

깳팀순위
1 꺜신한은행 17 14 3 0.824 - 1승2 꺜KDB생명 17 10 7 0.588 4 2승2 꺜삼성생명 17 10 7 0.588 4 3승4 꺜KB스타즈 18 9 9 0.500 5.5 2패5 꺜신세계 17 7 10 0.412 7 1승6 꺜우리은행 18 2 16 0.111 12.5 3패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깳경기결과
GS칼텍스 2

21 - 25
26 - 24
23 - 25
25 - 21
12 - 15

3 IBK기업은행

순위 팀 블로킹
현대건설 1.07

인삼공사 0.69
GS칼텍스 0.68
도로공사 0.53

꺜선수
① 양효진

③ 장소연
④ 정대영
⑤ 하준임

순위 꺜팀 득점
인삼공사 382

흥국생명 301
도로공사 256
GS칼텍스 220

꺜선수
① 몬타뇨

③ 미아
④ 피네도
⑤ 페리

인삼공사 0.90② 몬타뇨IBK기업은행 355② 알레시아

세트당 블로킹총 득점깳부문별 중간순위

1 인삼공사 10 8 2 903 813 1승2 도로공사 11 6 5 919 948 2승3 현대건설 11 6 5 944 941 1패

순위 팀 경기 승 패 득점 실점 연속

4 IBK기업은행 12 5 7 1032 1064 2승5 흥국생명 10 5 5 905 892 1패

23
18
16

승점

16
15

깳팀순위

6 GS칼텍스 12 3 9 986 1031 2패11

<13일>
깳프리미어리그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1 꺜맨체스터시티 15 38 12 1 22 꺜맨체스터Utd. 15 36 11 1 33 꺜첼시 15 31 10 4 14 꺜토트넘 14 31 10 3 15 꺜아스널 15 29 9 4 26 꺜리버풀 15 26 7 3 57 꺜뉴캐슬 15 26 7 3 58 꺜스토크시티 15 21 6 6 39 꺜애스턴빌라 15 19 4 4 710 꺜노리치시티 15 19 5 6 411 꺜스완시시티 15 17 4 6 512 꺜에버턴 14 16 5 8 113 꺜퀸즈파크레인저스 15 16 4 7 414 꺜풀럼 15 15 3 6 615 꺜웨스트브로미치 15 15 4 8 316 꺜선더랜드 15 14 3 7 517 꺜울버햄튼 15 14 4 9 218 꺜위건 15 12 3 9 319 꺜블랙번 15 10 2 9 420 꺜볼턴 15 9 3 12 0

선수
퉍팦

퉍팭

꺜페르시

꺜제코

득점
15

10

팀
꺜아스널

꺜맨체스터시티

득점

퉍팧 꺜아게로 11꺜맨체스터시티

퉍팧 꺜바 11꺜뉴캐슬

퉍팧 꺜루니 11꺜맨체스터Utd.

퉍팮 꺜야쿠부 9꺜블랙번

퉍팯 꺜발로텔리 8꺜맨체스터시티

퉍팯 꺜아데바요르 8꺜토트넘

퉍팲 꺜클라스니치 7꺜볼턴

퉍팲 꺜램파드 7꺜첼시

퉍팲 꺜스터리지 7꺜첼시

퉍홣홤 꺜모리슨 6꺜노리치시티

퉍홣홤 꺜홀트 6꺜노리치시티

퉍홣홤 꺜에르난데스 6꺜맨체스터Utd.

퉍홣홤 꺜플레처 6꺜울버햄튼

퉍홣홤 꺜헬구손 6꺜퀸즈파크레인저스

퉍홣홤 꺜데포 6꺜토트넘

퉍홣홤 꺜반 데 바흐트 6꺜토트넘

퉍홣홭 꺜벤트 5꺜애스턴빌라

퉍홣홭 꺜아그본라허 5꺜애스턴빌라깳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첼시 2 - 1 맨체스터시티

깳세리에A 경기결과
AS로마 1 - 1 유벤투스

서부 콘퍼런스
1 42 13 34 45 4

40 1 꺜미네소타
37 2 꺜밴쿠버
37 3 꺜에드먼턴
32 4 꺜캘거리
20 5 꺜콜로라도

20 3 1
18 1 2
14 3 3
14 2 4
13 1 5

꺜댈러스 16 1꺜피닉스 15 3꺜새너제이 15 2꺜LA 13 4꺜애너하임 8 5

꺜시카고 18 8꺜디트로이트 18 9꺜St.루이스 17 9꺜내슈빌 14 11꺜콜럼버스 8 17

7
10
13
13
16

43
37
31
30
27

11
11
10
12
16

33
33
32
30
21

순위 P 승 태평양지구중부지구 OT 순위 북서지구 OT 순위 승 OT승 패 패 P 패 P

깳팀순위
1 32 43 44 15 6

39 1 꺜보스턴
38 2 꺜토론토
38 3 꺜버펄로
31 4 꺜몬트리올
24 5 꺜오타와

18 1 1
15 3 2
15 2 3
12 7 4
13 4 5

꺜플로리다 16 5꺜워싱턴 15 1꺜위니펙 13 4꺜탬파베이 12 2꺜캐롤라이나 9 4

꺜필라델피아 18 7꺜뉴욕R 17 6꺜피츠버그 17 9꺜뉴저지 15 13꺜뉴욕I 9 12

9
11
12
11
13

37
33
32
31
30

9
12
12
16
18

37
31
30
26
22

순위 P 승 남동지구대서양지구 OT 순위 북동지구 OT 순위 승 OT승 패 패 P 패 P동부 콘퍼런스

깳경기결과
뉴저지 5 - 4 탬파베이

깳경기결과
드림식스 3

25-15
27-25
20-25
25-22

1 LIG손해보험
깳경기결과

LG(10승15패) 81 40

41

24-19
16-13
20-29
21-13

32

42
74 오리온스(5승20패)

KCC(17승9패) 79 35

44

21-6
14-14
20-18
24-22

20

40
60 SK(11승14패)

깳팀순위
1 꺜동부 25 21 4 0.840 - 5승2 꺜인삼공사 24 17 7 0.708 3.5 2승3 꺜KCC 26 17 9 0.654 4.5 1승4 꺜KT 25 16 9 0.640 5 1패5 꺜전자랜드 24 12 12 0.500 8.5 1승6 꺜모비스 24 11 13 0.458 9.5 1승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7 꺜SK 25 11 14 0.440 10 4패8 꺜LG 25 10 15 0.400 11 1승9 꺜오리온스 25 5 20 0.200 16 1패10 꺜삼성 25 4 21 0.160 17 13패

꺜SK 14.6

꺜KT 12.1

꺜LG 11.4

꺜동부 11.3

꺜KCC 10.1

꺜존슨

꺜로드

꺜헤인즈

꺜벤슨

꺜하승진

①

②

③

④

⑤

꺜동부 5.8

꺜모비스 5.8

꺜오리온스 5.6

꺜SK 5.3

꺜KCC 4.8

꺜박지현

꺜양동근

꺜윌리엄스

꺜주희정

꺜전태풍

①

②

③

④

⑤

꺜SK 27.1

꺜KCC 25.4

꺜LG 25.3

꺜오리온스 23.0

꺜삼성 22.3

꺜존슨

꺜심스

꺜헤인즈

꺜윌리엄스

꺜클라크

①

②

③

④

⑤

선수 팀 리바운드선수 팀 도움선수 팀 득점 평균 리바운드평균 도움평균 득점깳부문별 중간순위

1 삼성화재 12 11 1 1066 950 5승2 KEPCO 13 10 3 1157 1075 4승3 대한항공 13 7 6 1343 1322 1승

순위 팀 경기 승 패 득점 실점 연속

4 드림식스 14 7 7 1233 1224 2승5 현대캐피탈 13 6 7 1139 1131 1패

30
28
22

승점

21
21

깳팀순위

6 LIG손해보험 14 3 11 1193 1256 6패107 상무신협 13 2 11 1040 1213 1패6

순위 팀 블로킹
현대캐피탈 0.78

KEPCO 0.65
현대캐피탈 0.63
KEPCO 0.60

꺜선수
① 윤봉우

③ 하경민
④ 수니아스
⑤ 방신봉

순위 꺜팀 득점
삼성화재 420

현대캐피탈 347
대한항공 317
대한항공 253

꺜선수
① 가빈

③ 수니아스
④ 마틴
⑤ 김학민

드림식스 0.76② 신영석KEPCO 372② 안젤코

세트당 블로킹총 득점깳부문별 중간순위


